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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평가, 의의
①내셔널히스토리
집단적기억장치로서의
역사교육(역사교과서)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역사인식-대립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내셔널리즘을 넘어, 떤 대화가 가능한가, 
어떤 공유를 할 것인가를 탐구한 사례는
많이 않다

②「더 나은 히로시마 교과서 만들기 」
프로젝트
각각의 이야기, 진정한 대화, 국가를 넘는
공공권 창조의 도전

포스트모던, 포스트콜로니얼의 대화로서의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교과서 •전쟁의
과정(원폭투화와
그전 역사의 분석

•종전
•피해

•현재진행형
•평화
•부흥
•핵폐기
•계승

한국의 교과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광복(독립) 히로시마의
부재

문제제기

과거 히로시마 현재

다른 담론의 상징으로서의 히로시마



논점 → 특히、１A １B 2A ２B

① 내용 「 히로시마는 무엇이었는가 」
１A 교과서의 역사인식에 기반한 대화
왜 교과서의 담론이 다른가
「이해」의 불가능성을 어떻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１B 교과서의 역사인식(내셔널리즘)에 벗어나
시민으로서 전쟁, 평화, 식민지 인권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②방법
2A 더 나은 교과서 만들기는 지금까지의
공통역사교과서 만들기나 공동역사교재 만들기
시도와 어떻게 다른가
2B 자국사(현대사）의상대화、비판적역사
（자국사의 반성）은 하지 않아도 되는가

③대화는 역사대화뿐인가
3A 공공의 창출은、역사대화만으로 가능한가

예：이기이해、다문화공생、교류・변용
한홍구 （2003）『한경구의 한국현대사-한국은 어떤 나라인가』平凡社
（『대한민국사』）
한홍구（2005）『한경구의 한국현대사2-부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平凡社（『대한민국사２』）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과서연구회편(2007) 『 일한역사공통교재
일한교류의 역사 』명석서점
베타 가이즈스, 기욤 르 칸트뢰저、후이키 노리히코、콘도타카히로 역
（2016）『 독일 프랑스공동역사교과서 근현대사 【近現代史】』명석서점
矢口祐人・中山京子・森茂岳雄編（2011）『진주만을 이야기하다ー역사・
기억・교육』東京大学出版会



A B

‘교사의 커리큘럼 디자인 힘’ 후지와라（2010:40-45）

A B
국민육성
내셔널

시민육성
얼터너티브

A B
비판・상대화：「몇 개의 일본」의 역사상」

대치
대립
분석

A B×
새로운 공간 ・공공

①더 나은 교과서、공통역사서만들기
②도덕적가치:이기이해
③문화적 아이덴터티 ：효탄 섬
④교류와 변용:해외연수. 스터디투어
⑤엔터테이먼트∙서브컬쳐

방법으로서의 대화, 진정한 대화

연구 방법의 가능성



藤原孝章（2021:47-77）

내셔널 히스토리의
상대화
비판적 역사탐구

‘몇 개의
일본’의 역사상

다시마 길 개념도

중세아이누

근세아이누

북해도 편인

포스트 콜로니얼
선주민족

오슈
후지와라씨

에조

아이누∙북해도, 류큐∙오키나와의 역사개념도(후지와라 작성)

고류큐
류큐왕국

근세류큐

오키나와 편입

오키나와전

기지, 평화

다시마 길
*거래 방식은 공평했는가?
*이익을 얻은 것은 누구인가

에조지∙북해도 본토, 야마토, 일본 조선 중국
류큐, 
오키나와

동아시아 지역도

지도:도야마작성 ‘환일본해, 동아시아제국도(도야마중심 정거 방위도)



【자료】초콜릿 이야기

모두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점심 시간의 일입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모두 간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모두, 스스로 가져온 간식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카케루(미키)는 가지고 온 초콜릿을 꺼내서 먹으려고 생각했습
니다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니 꺼내 두었던 초콜릿이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
다.

근처에 있던 친한 친구 타케시(리사)에게 「나의 초콜릿 몰라?」
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타케시(리사)가 「나도 초콜릿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먹어 버렸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다케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나요? 왜 그런가요, 이유도 써봅시다. 

【선택지】
A：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사이가 좋기
때문에 서로의 물건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B：조금 위화감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는
다.  둘의 관계에 영향은 없다. 
C：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다. 다음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 

D：불쾌하다.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이유＞

한중일 이기이해 프로젝트 (가마타 연구,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 

釜田聡（2017ー2020年度）科研費 基盤（B） 、藤原（2019：.60-69）



新たな公共？

타자로서의 이기
계기는, 이문화이해, 국제이해
하지만 중국은… 한국은…
일본은….으로 끝나지 않는다. 끝낼 수 없다. 
(민족, 국가의 발견) 

교실 속의 이기
타자로서의 이기
이문화이해에서 상이한 타자를 깨닫음

대립의 해결A
1. 헤아리기, 배려하기
2. 이야기 나누다.
3.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다. 

대립의 해결B
1. 나도 먹어버린다. 
2. 규칙을 만든다. 
3. 정말로 싸움이 나서 심각한

대립이 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우정에 선을 그을 수 있는가?
규칙이나 정해진 것은 우정과 대립하는 가?
다수, 소수와 관계없이 , 나눔이나 공평한 행동은 가능한가

수업장면(2) 가까운 곳에 눈을 돌리면수업장면(1) 계기는 이문화 이해

수업장면(3) 자기 안의 ‘이기, 공생 찾기

개인의 발견

다양성의 발견

새로운 공공 ?

수업장면(4) 친구, 예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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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단섬 문제（藤原2021）

파라다이스 학교와 인정되는가

문화적 정체성의 대립이나 딜레마
다문화공생은 어떻게 도모해 나갈까

새로운 공공:다문화공생 논의의 공간, 공생모델

그림1 복수문화,, 다문화 아이덴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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